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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심장과 고향 집 : 다원주의 시대의 기독교인

∙“왜 하필 기독교인인가?”하는 물음은 종교 다원주의를 경험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이다.

∙미국은 1965년 이민법이 개정된 후, 유럽 이외 지역인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이민자들이 유입되면서 종교 지형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었다. 이민자의 대부분은 자신들의 문화와 종
교를 가지고 들어왔고, 오늘날(2003년 기준) 종교 다원주의의 현
실을 만들었다. (이슬람 600만, 불교 400만, 힌두교 100만) 이와 
같은 인구의 변화는 종교 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는 태도에도 변화
를 가져왔고,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참된 종교라는 생각을 버리
게 만들었다. (모든 종교는 진리의 요소를 갖고 있다-78%, 내가 
믿는 종교만이 참된 종교이다-17%, 2002년 여론조사)

※ 한국 종교현황 (통계청 인구총조사 기준) 

  15년 인구조사- 종교있음 2155만, 종교없음 2749만 / 개신교 967만, 

불교 761만, 천주교 389만, 원불교 8만, 유교 7만, 천도교 6만 등
  05년 인구조사 / 불교 1072만, 개신교 861만, 천주교 514만, 원불교 

12만, 유교 10만, 천도교 4만 등 

∙다른 종교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지 문화적이며 정치적인 이유들 
때문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풍요롭
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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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계몽주의 이후, 종교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은 첫째, 종
교에 대한 절대주의적(absolutist) 이해로 자신의 종교가 절대적이
며 유일한 진리라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참된 종교이며,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둘째, 종교에 대한 환
원주의적(reductionist) 이해로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것(invention)

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종교를 인간이 심리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교는 일종의 오류
일 뿐이다. 셋째, 종교에 대한 성례전적(sacraments of th sacred) 이해
로 종교를 신성함을 매개하는 유한한 산물이며, 유한한 수단들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앞선 절대주의와 환원주의에 대한 대안적 이
해방식이며, 책에서 말해온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이다. 

 ∙성례전적 이해방식의 특성들: (1) 인간이 만든 것 – 창조적 산물, 

(2) 신성함을 체험한 것에 응답해서, (3) 문화-언어적 전통들, (4) 지

혜 전통들-실재와 길에 관한 것, (5) 심미적 전통들, (6) 수행 공동체

들, (7) 변화를 일으키는 공동체들

 ∙종교의 목적은 신성함을 매개하는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함으로
써 “그 이상”과의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를 알려주며, 그 관계를 
맺게 하며, 그 관계를 풍요롭게 살찌도록 돕는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로 하여금 종교 다원주의를 이해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기독교 자체를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렇다면 종교들은 모두 똑같고, 단지 똑같은 장소에 이르는 서
로 다른 길일 따름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를 믿는가 하는 것은 중
요하지 않은가?(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일반적 물음)

 ∙세상의 오래된 종교들은 공통된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지만, 중
요한 측면에서 매우 다르다. 종교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이해하
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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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종교들의 비슷한 점 : (1) 종교들은 모두 “그 이상”, “실재”, 

“신성함”을 긍정한다. (2) 종교는 모두 하나의 길(a way)임을 주장
한다. (3) 종교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수행의 수단들(예배, 제의, 기도 

등)을 제시한다. (4) 종교는 모두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중요한 미
덕으로 여긴다. (5) 종교는 모두 믿음과 가르침을 모은 체계를 가
지고 있다.(언어로 표현된 것)

 ∙그러나 종교들은 그 종교들을 형성한 문화와 역사가 다른 것만
큼 서로 매우 다르며, 각각의 종교는 독특한 문화-언어적 세계로
서 그 나름의 이야기, 제의, 수행, 정신을 갖고 있다. 

 

비슷한 점 차이점

윌리엄 제임스

그들이 만들어내는 경험 
그들이 가르치는 길

그들이 추천하는 수행
그들이 만들어내는 행동

자비의 열매

믿음과 교리
(문화와 언어의 특수성)

휴스턴 스미쓰
원초적 전통

(실재에 대한 중층적이해,
자아에 대한 중층적이해)

원초적 지혜의 
서로 다른 표현

그 외 학자들
내적인 핵심

(종교의 심장- 신성함 
즉, “실재”, “그 이상”에 

대한 경험

외적인 형태
(종교의 특수한 표현-
예배, 경전, 가르침의 

특수한 언어들, 전통에 
따른 특수한 수행법 등)

오솔길 은유
모두 산을 오르는 오솔길,

산 정상(신성함)에서 
한 곳으로 모임

산밑 오솔길을 각자 멀리 
떨어져 있음(외적인 형태)

∙진지한 종교 다원주의는 종교들의 외적인 형태들이 서로 매우 다
르다는 점을 인식한다. 종교의 외적인 형태들이 중요한 것은 그 
형태들이 신성함의 성례전들이기 때문이다. 그 형태들은 신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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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매개하며 그 오솔길을 매개한다. 즉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수행의 수단들이라는 말이다. 

∙진리 : 예수 안에서 보여진 오솔길이 바로 그 길(the way)이다. 즉 
죽음과 부활의 길이며, 과거의 정체성과 존재방식에 대해 죽음으
로써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존재방식으로 거듭나는 길로서, 이 
길은 기독교의 핵심에 있는 길일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의 핵
심에도 있는 길이다. (유일한×, 유의미한○)

∙헌신 : “예수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헌신의 표현이기
도 하다. 이것은 감사와 사랑의 언어다. (연인의 은유)

∙그렇다면 왜 하필 기독교인인가? 마커스 보그의 입장에서 첫째는 
종교 공동체와 수행전통에 소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
동체와 전통은 신성함으로 가는 오솔길을 다듬어서 보여주며, 구
현하고, 양육한다. 또한 과거의 지혜와 아름다움에 잇대어 살게 
해주며, 자비와 용기와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게 해준다. 둘
째는 친숙하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나의 고향 집이다. 기독교는 
다른 어느 종교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에게 친숙
하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신성함을 매개하는 성례전과 같은 
역할을 한다. 고향집은 또한 더욱 큰 세계 속으로 인도하는 생활
방식을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곳이기도 하다. 기독교는 생활
방식이며, 생활방식의 심장이다. 기독교의 심장에는 열정에 참여
하는 삶이 있다. ▩ 

토론 문제
∙11장으로부터 제기되는 질문은?
∙내가 기독교신앙을 만나게 된 배경은?
∙나는 왜 하필 기독교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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